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위

한 별도의 기증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 두 곳이 최종 후보지라고 발표하였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관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면 지

방의 문화향유권이라든가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거의 40여 군데가 요

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모 절차도 생략하였다. 

3. 지방 어디에 가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모 절차를 생략한다면, 앞으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모든 문화시설을 모두 서울에 건립할 예정인가?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국민’에는 서울 시민들만 해당되는가? 서울에만 신도시와 GTX와 미술관 등 문

화 인프라를 건설하면, 지방 국민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가? 

지방의 국민들에게는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자유도 없는가? 그렇게 모든 문화 

시설을 서울에 집중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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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서울 지역 지정을 반대한다. 우리는 문화

체육관광부의 밀실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서울시에 대한 문화

시설과 일자리 몰아주기이며, 지방 국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지방에 문

화시설이 있어야 지방의 일자리도 문화 교류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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